
아라곤―새로운 스페인과 만나다

아라곤은 이베리아 반도 북동부에 위치한 자치주
입니다. 우에스카, 사라고사, 테루엘 3개 주로 이
루어져 있으며, 전체 면적은 47,719km², 인구는 
약 130만 명입니다.

아라곤의 최대 특징은 교통의 요지로서 발전해 온 
역사입니다. 북부 우에스카와 이어진 피레네산맥
은 유럽으로 가는 교통로 역할을 하며, 중부 사라
고사에 흐르는 에브로강은 스페인 북부의 주요 도
시와 내륙부를 연결하고, 남부 테루엘에 펼쳐진 
이베리아 산맥은 카스티야 지방과 지중해 연안을 
잇는 중요한 중계지점으로서 발전했습니다. 이러
한 지리적 장점으로 인해 이 지역에는 이베리아
인, 로마인, 서고트족,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기독

교도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아라곤 문
화의 결정체인 로마네스크 건축군과 무데하르 건
축군은 현재도 소중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경관도 아라곤의 볼거리입니다. 해발 
3,000m급 봉우리가 모여 있는 피레네 산맥, 스
텝 기후(초원 기후)인 사막, 수많은 풍요를 안겨주
는 비옥한 평원, 깊은 숲,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 
웅장한 계곡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식문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밭
에서 무럭무럭 자란 포도를 사용한 와인, 풍부한 
목초를 먹고 자란 새끼 양, 햇볕을 잔뜩 쬔 과일, 
건조한 토지에서 숙성된 하몬(생햄) 등, 대지의 은
혜로움을 즐겨 보세요.

대자연 속에 전원 풍경과 중세의 모습이 고요히 
머무르는 아라곤을 무대로, 새로운 스페인을 알아
가는 여행을 떠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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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스카－피레네 산맥과 로마네스크 건축물

아라곤 주 북부에 자리잡은 우에스카는 비옥한 
평지부터 눈이 쌓인 산악 지대까지, 마법에 걸린 
듯이 변화하는 경관을 지닌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강한 존재감을 내뿜는 곳이 피
레네 산맥입니다. 위엄 있는 봉우리들과 만년
설, 야생동물, 시시각각 색이 변하는 숲, 작은 봄
꽃들은 끝없는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수많은 계
곡은 이러한 자연의 낙원입니다. 피레네의 전통
가옥과 전통 의상이 남아 있는 안소 계곡, 프랑
스에서 송포르 고개를 넘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지나는 아라곤 계곡, 아름다운 마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테나 계곡, 손대지 않은 자연이 남
아 있는 비엘사 계곡, 피레네 산맥에서 제일 높
은 아네토 산의 기슭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베
나스케 계곡.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오르
데사-몬테 페르디도 국립공원은 하이킹과 트레
킹의 메카로서 스페인 국내 및 전 세계에 알려
져 있습니다.

피레네 산맥

테나 계곡 프레피레네 산맥 발데로브레스 테루엘 하몬 테루엘 대성당

우에스카 시 로아레 성

몬카요 산

아라곤의 새끼 양 요리

사라고사 시의 바르 거리

라 세오 대성당

토리코 광장 이사벨의 결혼식

알하페리아 궁전

중후한 석조 로마네스크 건축물도 놓칠 수 없습
니다. 우에스카의 주도인 우에스카 시의 산 페드
로 엘 비에호 성당, 유럽 최고의 보존상태를 자
랑하는 로아레 성, 바위산 속에 고요히 서 있는 
산 후안 데 라 페냐 수도원, 산티아고 순례길의 
중요한 중계 지점이자 아라곤 왕국의 고도인 하
카의 대성당과 주교구 미술관 등, 북부 스페인만
의 소박하고 심오한 건축물을 감상해 보세요.

드문드문 흩어진 아름다운 마을에서는 걸어다
니는 편을 추천합니다. 에메랄드 그린 빛의 베
로 강으로 둘러싸인 자그만 언덕 위에 지어져 이
슬람 시대의 모습을 간직한 알케사르, 피레네 산
맥을 배경으로 자리한 중세 도시 아인사, 아라
곤 왕국의 첫 왕도 하카 등, 느긋하게 걸으면서 
박물관 같은 위엄을 지닌 소도시를 즐길 수 있
습니다.

사라고사 - 역사의 교차점

아라곤 중부에 위치한 사라고사는 예로부터 대
서양과 지중해를 연결하여, 스페인과 유럽을 이
어 준 역사의 교차점입니다.

사라고사의 주도 사라고사 시는 마드리드와 바
르셀로나, 발렌시아, 빌바오, 툴루즈의 각 주요 
도시와 300km 권내에 있어 북 스페인 제일의 
교통 요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딴 카이사라우구스타, 이슬람교도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사라고사 왕국의 수도, 기독교인이 지
배하던 시대에는 아라곤 왕국의 수도였으며, 항
상 아라곤의 중심 도시로서 번영해 왔습니다.

사라고사 시내에 한 걸음 발을 내디디면 시간을 
되돌린 듯한 아름다운 경관과 만납니다. 목욕탕
과 극장 등 로마 시대의 유적, 이슬람 시대의 가
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알하페
리아 궁전(유네스코 세계 유산), 로마네스크 양
식과 무데하르 양식이 혼재된 라 세오 대성당 

(유네스코 세계 유산), 필라르 성모 대성당, 사라
고사 출신 화가 고야의 작품이 모여 있는 미술관 
등, 도보로 아라곤의 역사를 더듬어 갈 수 있는 
귀중한 거리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구시가
지의 바르(bar, 서서 마시는 선술집) 거리가 활
기를 띱니다. 현지인과 나란히 앉아 타파스를 맛
보는 바르 투어를 떠나 보세요.

사라고사 시 주변에서는 아름다운 전원 마을과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웅장한 성벽이 
남아 있는 다로카, 12세기 최고의 스페인 로마네
스크 양식 건축물로 불리는 성당이 남아 있는 운 
카스티요, 카톨릭 공동왕 페르난도 2세의 탄생
지인 소스 델 레이 카톨리코는 찬찬히 관망하고 
싶어지는 마을입니다. 고딕 양식, 무데하르 양식, 
르네상스 양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대성당이 
유명한 타라소나와 아름다운 폭포 여러 곳을 즐
기면서 산책할 수 있는 모나스테리오 데 피에드
라에도 발길을 옮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테루엘 - 중세의 모습과 무데하르 양식

아라곤 남부에 위치한 테루엘은 광활한 평지와 
풍요로운 자연 경관을 지닌 이베리아 산맥이 펼
쳐진 소박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주도인 테
루엘 시는 투리아 강을 따라 늘어서 있으며, 아
름다운 구시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거리의 중심
부에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토리코 광장이 펼
쳐지며, 테루엘의 상징인 황소 상과 모더니즘 건
축 양식이 눈길을 끕니다. 좁은 골목을 걸으면 
중세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테루엘의 연인들’의 
묘와 무데하르 건축물이 나타납니다.

테루엘 시에는 산타 마리아 대성당, 산 마르틴 
탑, 엘 살바도르 탑, 산 페드로 성당 등 4가지 무
데하르 건축물이 있으며, 「아라곤 무데하르 건축
군」의 선두주자로서 198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에 등재되었습니다. 벽돌탑에 달린 아름다운 도
자기 장식, 저녁노을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기하학 문양의 돋을새김, 기품이 느껴지는 반원 
아치와 첨탑 아치를 감상하면서 기독교와 이슬
람교가 공존했던 역사의 모습을 따라가 보세요.

테루엘 시에서 잠시 발을 돌려서 알바라신이라
는 작은 마을을 방문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구시가지를 둘러싼 성벽, 적갈색이 특징적인 집
들, 돌 포장길, 성터는 여행자들을 먼 옛날로 끌
어들입니다. 알바라신의 마을 주변을 둘러싸고 
잇대어 있는 산은 자연 환경이 풍부하며, 산 속
의 로데노 소나무 숲에서 선사시대 벽화를 볼 수 
있는 하이킹 코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발데로
브레스와 루비엘로스 데 모라에서는 중세의 모
습을 간직한 마을 산책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식재료도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원산
지 명칭을 인증받은 테루엘의 하몬과 칼란다의 
복숭아, 바호 아라곤의 올리브유를 비롯해, 알바
라신의 포르치니 버섯, 사리온의 트러플 등, 계
절의 맛을 즐겨 보세요.


